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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연체율은 
“연체차주의 전체대출금액(未연체액 포함)”이 아닌 

“연체금액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- 연합뉴스 3월 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 

□ 연합뉴스는 3.4일 ｢자영업자 못 갚는 대출 1년새 50%↑, 20대 젊은 사장 

연체율 1위｣ 제하의 기사에서, “‘자영업자 연체금액은 약 18.3조원에서 약
27.4조원으로 약 9.9조원(49.7%)이나 급증했고, 평균 연체율도 1.69%에서
2.47%로 약 0.85%p 뛰었다”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□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시하는 연체율은 잠재부실률의 정의와 유사하고, 

통상적인 연체율 개념과 차이가 있어 과다 추정*될 우려가 높습니다.

    * 연체금액 < 연체차주의 전체대출금액 (未연체금액도 포함)

 ㅇ 나이스평가정보의 연체율*은 연체차주의 전체대출금액을 기준으로 

산정하여 연체차주의 미연체금액까지 포함하여 산정되는 반면,

    * 나이스 평가정보 연체율 : 전체대출잔액
신정원채무불이행 또는 연체일이상등록된차주의 전체대출금액

 ㅇ 통상적인 연체율은 30일 이상 연체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
    * 통상적인 연체율 개념 : 전체대출잔액
일 이상 연체금액

    ※ 잠재부실률 개념과 비교 : 전체대출잔액
일이상연체대출을건이상보유한차주의 전체대출금액



□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자영업자의 대출추이 및 연체율 등에 대해 

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, 나이스평가정보의 연체율 및 연체잔액과는 상당한 

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

 ㅇ '23년도 한국은행(금융안정보고서)의 연체율(연체잔액) 통계는 22년말

0.69%(7.1조원), 23.3분기 1.24%(13.1조원)로, 나이스평가정보의 수치

(‘22년말 1.69%(18.3조원), ’23년말 2.47%(27.4조원))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,

 ㅇ 금감원에서 정책 및 내부활용 목적으로 관리하는 통계도 한은 통계와 

유사한 반면, 나이스평가정보의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.

□ 따라서 위 나이스평가정보의 수치를 인용하여 보도하실 때에는, 통상적으로 

사용되는 연체율 개념과 상이하여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, 보도에 

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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